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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망 : 12년 4분기에 주택 잔여 손실 반영. 13년은 큰 폭의 이익 개선 전망 

 2012년 건설부문 신규수주 1조원.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선별 수주했음. 모든 프로젝트가 GPM 10% 이상으로 구성 

 2012년 매출액은 3.7조원, 영업이익은 800억원, 세전이익 200억원 수준을 예상했지만 

 회사에 남아있던 미분양과 PF 처리 과정에 발생한 비용이 4분기에 반영될 전망. 이에 따라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임 

 

 2013년 매출액 3.9조원. 영업이익 1,100억원 목표. 150억원 규모의 판관비, 금융비용 절감 효과로 세전이익 큰 폭 증가 

 2012년초에 합병 이후 2012년말에 인력 조정 단행. 판관비 절감 효과 100억원 규모로 추정 

 12년말 기준 순차입금 5,800억원. 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비용 감소 지속될 전망. 2013년에 전년대비 50~60억원 감소 가능 

   합병전 코오롱건설 시절에 10%에 발행했던 회사채 금리가 합병 후에 7%대에 발행 (신용등급 동일함) 

   2011년에 700억원, 2012년에 620억원이었던 금융비용이  2013년에 5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회사 원가율이 91% 이하로 유지되면 2013년 순이익은 300억원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수익성 높은 유통(BMW 판매,A/S)부문을 기반으로 2015년 매출액 5조원, OP 2,000억원 목표  

 건설, 무역, BMW 판매 및 A/S 담당하는 유통 부문을 주축으로 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할 계획 

 건설부문은 12년에 잔여 주택 손실 반영을 통해 13년 이후 잠재 부실 반영에 대한 리스크 해소할 계획 

   김천, 오송 발전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과 환견 사업 확대. 주택 사업은 단순 도급에 대해 2~3건 진행 

 유통부문은 향후 자동차 판매와 연계된 렌탈, 리스 등으로 사업 확대할 계획 갖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캐피탈까지 진출 가능 

회사가 보유한 10개의 BMW A/S센터의 M/S는 50%. 수입차 증가에 따라 A/S 매출 성장 잠재력 큰 것으로 판단 

수입차 A/S 센터 확보에 500억원 이상의 투자 필요. 코오롱은 초기 투자보다 증설을 통해 원가 낮게 유지하면서 수익 획득 

 무역부문은 자원개발, 광구개발, 식량자원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 

 

지분 보유 회사의 연결실적으로 가세 : 김천에너지, 코리아이플랫폼, 덕평랜드 등 

 김천에너지 : 열병합발전소로 코오롱글로벌과 SK E&S가 50%씩 지분 소유. 13년 7월부터 실제 운용 돌입 

                 김천산업단지에 열, 전기 공급. 연간 매출액 1,000억원, OPM 20% 이상 기록할 전망 

                 김천산업단지에 수요처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2014년부터 실적에 본격적인 반영 예상 

 코리아이플랫폼 : 2011년 기준 매출액 5,536억원, 순이익 57억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이 52% 지분 보유 

 

Comment 

 합병 이후 부실 요인이 2014년까지 발생할 가능성 있지만 상당 부분을 12년 4분기에 반영함에 따라 부담 요인 해소 

 외형 성장 폭 크지 않지만 판관비, 금융비용 감소로 13년에 큰 폭의 실적 개선 예상. 점진적인 실적 성장 이어질 전망 

 중소건설주와 함께 주가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상황. 건설부문 리스크 노출 크지 않고, 수입차 시장 성장에 따른 BMW 부문의 성장, 

김천에너지 실적 가세로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동사의 주가 회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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